
 
 

 

 

ＮＰＯ ＪＡＲＡ 신체제, 

이사장에 다카하시 부이

사장 취임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협

회 (JARA)는 5월 26 일, 도쿄 도내에서 제12

회 통상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장으로 

다카하시 사토시(髙橋敏) 부이사장을 선출했

다. 본래는 임원 개선 시기가 아니지만 “재

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가는 가운

데, 신체제하에서 나아가기” (기타지마 소쇼

(北島宗尚）전무이사)로 했다. 퇴임한 덴묘 

시게루(天明茂）전 이사장과 오시마 다쿠(大

島卓) 부이사장은 명예 고문으로 취임했다.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수지 예

산, 2016년도의 사업 계획・수지 예산을 심

의하여 승인했다. 의안 가운데에서는 2015년 

6월에 세계 각지에서 대응하고 있는 환경프

로젝트를 표창하는 ‘에너지 글로브상’을 수상

한 것과 같은 해 10월에 실시한 AAEF (아시

아 자동차환경포럼) in 아키타의 모습도 보고 

되었다. 

 올해의 사업 계획은 (1) 중고차 수출에 대

한 정비 연구 (2) CO2 삭감에 대한 공헌 활동 

(3)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4) 세계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와의 연

계에 대처한다. (1)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연

계를 도모하며, 여러 과제 연구, 검증을 실시. 

(2)에서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CO2 삭감효

과 수치표시 프로그램에 대한 계몽 활동과 활

용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3)에서는 8 월 이

후를 목표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

를 예정하고 있으며, (4)는 올 가을 호주에서 

열리는 AAEF 등에서 각국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사

업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2일)  

일본 ELV기구가  

신체제 대표이사에  

사카이 야스오 씨 
 일반사단법인 일본ELV리사이클기구는 9 

일 '2016년도 정기 사원 총회'를 도쿄 도내에

서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개선을 

하여, 신임 대표이사로 사카이 야스오(酒井康

雄) 씨를 선출했다. 또한, 이시가미 쓰요시

(石上剛) 씨, 나가타 노리오(永田則男) 씨, 기

우치 마사유키(木内雅之) 씨, 노무라 다케후

미(埜村岳史）씨가 부 대표이사로 취임. 새로

운 임원 체제하에, 기구를 한층 더 활성화함

과 더불어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발전에 임한

다.  가와무라 니시오(河村二四夫) 전 대표이

사는 상담역으로 취임한다.  

 사카이 대표이사는 총회 후 직원 교류회에

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부임으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낀다. 블록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사

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힘을 길러 나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와 수지 예

산, 2016년도의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등을 

심의 승인했다. 

 2016년도 사업 계획에는 ‘일본 자동차리사

이클연구소’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재활용 

기술의 연구와 자동차 리사이클사(士)의 인

정, 라벨링 등 각종 증명 서류 발급 등을 할 

예정이다. 7, 8월을 목표로 법인 등기할 예정

이다. 

 자동차 리사이클사(士) 제도의 내용도 확

충한다. 해체 실무에 관한 좋은 사례를 포함

하는 등 수강자의 이해 촉진에 노력한다. 또

한 수강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커리큘럼의 

재검토도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보수용 부품의 ‘라벨링 규격’

에 관한 일본공업규격(JIS)의 개발도 꾸준히 

노력하는 등, 자동차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입안한다. 

 부회 별로는 재사용 부품 부회가 JIS개발을 

이어간다. 올해는 재활용 부품에 대한 정보 

구성, 기재 항목, 기입 요강 등을 결정한 원안

을 작성한다. 트럭 · 버스 부회에서는 가장물

(架装物, 트럭 등의 새시에 부착되는 장치의 

총칭)의 해체 작업 견학회 등을 실시. 리사이

클 기술부회에서는 신규 수강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리사이클사(士) 제도 인정 강습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위원회는 귀금속류의 공동 출하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범퍼 등 플라스틱류의 

공동 출하 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다카하시 사토시(髙橋敏)  

이사장(중앙)과 명예고문으로 취임한 덴묘 

시게루(天明茂) 전 이사장(왼쪽),  

오시마 다쿠(大島卓) 부이사장(오른쪽)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4월 

3,18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

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

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

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

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JARA회원 소개 

 

가나모리상회, 여성과  

고객용 화장실을  

신설 ES높여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가나모리상회(金森商会, 가나모리 고겐(金森弘

元) 사장, 기후현 가사마쓰쵸(岐阜県笠松町))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힘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프런트

를 담당 예정인 고졸 여사원을 신규 채용했다. 고

졸 사원으로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처

음. 동시에 남녀 모두가 일하기 편한 직장 환경 만

들기도 추진하고 있으며, 300만 엔을 투자하여 여

성과 고객용 화장실을 신설했다. 종업원 만족도

(ES)를 높이고, 생산, 프런트 모두에게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육성에 주력하여, 타사

와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인원수 10 명, 월간 처리 대수는 40 ~ 

50 대라는 소규모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철스크

랩의 자원 판매 등은 매우 적으며, 부품 판매에 특

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상반기는 과거 

최고라고 하는 매출액을 기록, 소규모이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동사의 생산력 비결을 찾

아보려고 매년 업계의 정상들이 견학으로 다수 방

문하는 유력 기업이다. 

 동사의 판매처의 대부분은 인근의 자동차 딜러

이다. 특히, 특징으로 삼는 것은 품질이다. 가나모

리 사장은 “목적 없는 부품은 절대로 팔리지 않는

다. 우리 회사는 여하튼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하

며, 기뻐한다는 것. 그 이외의 것은 없다. ”며 강하

게 말한다. 가나모리 사장은 현내의 자동차 딜러

의 메커닉 출신으로, 독립하여 회사를 설립하였

다. 사용자의 니즈를 상정하며 생산에 활용할 수 

있어, 오랫동안 딜러에게 사랑받는 토양을 쌓아 

올린 것이다. 

 품질을 가장 중요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재 육성이다. 가나모리 사장 스스로 생산 현장

에 서서, 때로는 스태프의 작업을 멈춰서까지라도 

노하우의 전수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의 시대는 

진정한 프로와, 아무것도 아닌 아마추어만 남는

다. 어중간한 프로는 필요 없어진다.”(가나모리 사

장)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

하기 위해서 동사에서는 프런트와 생산 스태프의 

근무 로테이션을 수년마다 실시한다.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고객에 대해 임기응변의 서비

스로 이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최근 추진하는 것이 여성 프런트맨의 활

용이다. 회사는 파트 종업원을 포함하여, 사원10 

명 중 4 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높다. 고객 서

비스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

이다. 여성의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봄

에는 여성용 화장실을 신설했다. 변기에서 인테리

어까지 모든 부분을 여성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

여, 사용 만족을 생각하며 설계했다. “그동안 불편

했던 것도 있고, 여성 사원이 원하는대로 만들게 

했다. 금액에서는 나도 놀랐지만, 결과는 좋았다

고 생각한다.”라고 가나모리 사장은 만족한 반응

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전문가를 키우려고 하면 

성장할 때까지 회사 전체의 성장 속도는 느려진

다.”는 단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인재 교육에 

대한 인식은 바꾸지 않는다. “회사의 규모로는 현

재의 인원은 과잉일지도 모른다. 단지, 앞으로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회사의 가능성. 자신이 생각

하지 않은 방향으로 회사를 성장 시켜 주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어두운 화제가 많은 

가운데, “한탄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들부터 앞으

로 나아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이라

고 다음 세대의 업계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소규모라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여성사원이 수건 1장부터 선택 

・화장하기가 편하도록 넓은 세면대  

자동차폐쇄잔류물ASR 

환경성, 자동차 각사에 

플라스틱 재이용 촉구 

재생재 다용차를 우대 
 

 환경성은 플라스틱의 재이용을 자동차 각사

에 촉구한다. 재생재(再生材)를 다용한 신차를 

‘에코 프리미엄 자동차(가칭)’로 우대하는 등, 

평균 1.5%에 그치는 기존 자동차의 재생재 이

용률을  5 %로 끌어올리는 등을 했을 경우, 주

원료의  PP (폴리프로필렌)의 재이용량은 현재

의 1.5만 톤에서 최대 18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의 시산 결과를 보여 주었다. 재생 비용과 기

능성 확보가 과제지만, 환경성은 재이용의 연

구를 각사에 요구하며, 매립 처분하는 자동차 

파쇄 잔류물(ASR)의 감소와 순환형 사회 형성

에 기여할 생각이다. 

 현재, 승용차 1 대당 약 150킬로그램의 수지

가 사용되고 있다. 환경성에 의하면 이러한 자

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수지는 연간 약 32만 톤. 

이 가운데  70%에 가까운 22만 톤이 ASR로 처

리되며, 부재로 회수되는 분량은 불과 0.2만 

톤. 나머지는 수출 등이 된다. 부재 이용과 ASR

에서 추출되는 자동차 유래의 PP의 재이용은 

연간 약 1만 5천 톤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환경성은 닛산 자동차 ‘리프’나 토요타 ‘SAI’ 

등 재생플라스틱 이용률이 약 20%의 신형차가 

신차 시장의 5%가 되었을 경우, 재생플라스틱 

이용량은 현재 1.5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최첨단 신형차와 이

용률 5%를 달성한 신형차의 총 점유율이 전체

의 50%가 되면, 재생플라스틱 이용량은 나아

가 0.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신

형차가 이용률 20%를 달성한 경우, 이용량은 

현재의 12배인 약 18.1만 톤이 된다고 한다. 

 다만, 폐재에서 재생플라스틱를 추출하는 비

용 이외에 “소재의 진화나 경년 노화 등으로 자

동차에서 자동차로 수평 재활용이 어렵다.” (재

자원 사업자)라는 의견도 있다. 환경성으로서

는 재이용하기 쉬운 소재나 설계, 재생 기술의 

고도화 등을 앞으로도 지원하며, 플라스틱의 

재이용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일간 자동차

신문 6월 6일) 

플라스틱 재이용률 20%의 리프 




